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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십일조와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소산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몫이었습니다 — 땅에서 난 소산(신명기 
14:22)과 가축의 소산(레위기 27:32)에서 나온 것이며 —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에서, 자신의 제단 
앞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손에 맡기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들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성전 의존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대체물은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율법이 명령한 것 
율법은 십일조를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 등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신명기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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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지역적으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한 교사나 지도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임시로 돈으로 바꾸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현금 기부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그 돈은 반드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신명기 14:24-26).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민수기 18:21). 그러나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이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민수기 18:26-28). 이 모든 제도는 성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 열매는 더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수확의 처음 열매를 직접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백을 입으로 해야 했습니다(신명기 26:1-10). 이 행위는 성소와 
제사장직과 제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스라엘은 이 법들을 오직 순종이 가능했던 유일한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곧, 십일조와 첫 열매를 
실제로 성전에 가져왔습니다(말라기 3:10).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버전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율도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해석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순종이었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해의 십일조 또한 레위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으며 분배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신명기 14:27-29). 모든 단계에서 십일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체계 안에 존재했습니다. 곧, 성전, 제단, 레위인, 제사장, 의식적 정결입니다. 

왜 오늘날 순종이 불가능한가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직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 체계는 
성소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들이 없으므로, 누구도 십일조나 첫 열매를 
율법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날 동안 제사도 없고 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호세아 3:4). 그분이 성전을 제거하셨을 때, 그 성전에 의존하는 모든 계명을 
순종할 능력도 함께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 어떤 기독교 목사, 선교사, 메시아닉 랍비, 또는 그 밖의 사역자도 성경적 십일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떤 회중도 첫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 어떤 상징적 “헌금”도 이 법들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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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이 순종을 정의하며, 그 외의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은 권면되지만 — 그것은 십일조가 아니다 
성전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모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궁핍한 자를 향한 너그러움을 권면하십니다(신명기 
15:7-11; 마태복음 6:1-4; 누가복음 12:33). 기꺼이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교회나 어떤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지원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움은 십일조가 아닙니다. 

십일조는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고정된 비율 
●​ 특정한 품목(농산 소산과 가축) 
●​ 특정한 장소(성소 또는 성전) 
●​ 특정한 수령자(레위인과 제사장) 
●​ 의식적 정결 상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너그러움은: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비율이 없습니다 
●​ 성전 율법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법규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 십일조나 첫 열매의 대체물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반드시 십 퍼센트를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 고대든 현대든 — 십일조를 대신할 새로운 의무 헌납 제도를 발명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르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사도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발명된 십일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전 체계가 사라졌어도 “목적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 헌금을 “현대 
십일조”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상징적 순종입니다. 율법은 
십일조가 재해석되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수령자가 재지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교회나 메시아닉 회중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부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헌금함에 
넣은 돈이 순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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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절기 예물, 정결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이 명령한 것을 상징적 발명품으로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한다 
십일조와 첫 열매는 영원한 계명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직과 정결 체계를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그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걸어가며, 할 수 있는 
대로 너그러이 나눕니다 — 십일조로서가 아니라, 첫 열매로서가 아니라, 어떤 비율에 대한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비와 의의 표현으로서입니다. 

대체물을 발명하는 것은 율법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대체물을 발명하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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